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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채권연구원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진한 내수소비등이 있지만, 수출과 저인플레이션은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억제정책 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한 이상 금리인하를 연기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렇다고 하여 내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소비세 인하, 기업구조조정, 김영란법과 같은 자극적 정책은 또 다른 경기 위축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지난 수요일, 코카콜라 회장 및 최고경영자인 도글라스 이베스터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야기된 최근 문제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사는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 성명서에 약속했다. 이베스터는 성명서에서 “저희는 지난 몇일 간 저희 유럽 소비자들이 겪은 모든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코카콜라에서 제조된 청량음료캔을 마신 후, 벨기에에서는 100여명이 넘는 소비자들과 프랑스에서는 2명의 소비자가 두통, 어지러움, 복통을 호소했다. 

“113년간의 저희의 성공은 소비자가 가진 제품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저희에게 신성시 되고 있습니다. “고 이베스터는 말했다. 그는 “저는 유럽의 저희 소비자, 고객, 그리고 국가 공무원을 안심시키고 싶으며, 코카콜라 본사가 높은 품질 수준에 도달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절차를 따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족함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희는 이 작업이 반드시 완료되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는 초기 6월 9일 벨기에에서 처음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저자세를 보였다. 지난 화요일, 세계적인 청량음료 제조사는 아틀란타주 조지아시 본사에서 문제를 확인하였다는 매우 기술적인 성명서를 발행했다. 코카콜라 측은 “정밀한 조사 결과, 건강 및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문제는 벨기에 시장에 제한되며, 이와 같은 품질 문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측은 벨기에 앤트워프 공장에서 잘못된 종류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음료의 맛을 저해시켰고, 프랑스 덩케르트에서는 살진균제 오염이 탄삼음료의 악취를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